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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명예와권력으로부터

자유하는삶이개혁이다

권두언 이상규ㅣ개혁주의학술원장

우리시대가장흔한말이있다면‘갱신’혹은‘개혁’이란말일것이다. 한국

교회개혁이니한국교회갱신이니하는말은일상화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한국교회는여전히개혁되어야할점이많다. 개혁되어야할정도가아니라척

결의대상이라고까지말하고있다. 한국기독교를바라보는외부의시선은차갑

고조롱에가깝다. 신자들이신뢰받기보다는불신을당하고있고, 교회공동체

는이익집단처럼인식되고있다. 생각해보면우리가개혁을말하지만개혁을

말하는나자신부터가사실은개혁의대상이라는점이다. 다른이를말하기전

에이글을쓰는나자신부터그러하다는점을부정할수없다. 우리의가슴을

열어제치고우리내면을바라볼때우선나자신부터개혁되지않으면안된다

는사실을숨길수없을것이다. 우리마음은밀한공간에남아있는것이무엇

인가? 

교회역사를뒤돌아볼때, 인간의마음속내면에는물질에대한탐욕, 권력에

대한야망, 명예에대한욕망이항상있어왔다. 이세가지가인간행동양식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이런 저런 거창한 혹은 고상한 이유를 들먹이지만

따지고보면부와명예와권력에대한추구가우리내면의진정한동기가아니

던가? 이 3가지인간의욕구가인간관계를파괴하고과도한경쟁과대립을유

발하고, 심리적이든 물리적이든 남을 헤치고 상해하고 결국 개인과 조직 혹은

집단을부패하게만드는요인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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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말해서 우리가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부터 조금만 자유하면 평화로운

행복을맛볼수있고신뢰를얻을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3가지는마치아편

과같아서쉬포기하기어렵다. 중세의베네딕트수도원이청빈의이상을가지고

수도적삶을다짐했으나물질적부는이정신을흐리게하였고결국본래의수

도정신에서이탈하여13세기에는이전과는확연히다른탁발수도단체들이생겨

나게되었던것이다. 소유나물질로부터완전히자유하기위해걸식의삶을추

구했지만이런형태가물질을향한인간욕망을완전히제어하지못했다. 

권력에의야망도다르지않다. 일단권력을맛본사람은그권력을본능적으

로추구하게된다. 그래서아프리칸-아메리칸시인인랭스톤휴즈는권력을주

도하려는 욕망을 권력 음란증, 혹은 권력 색광(色狂), nymphomaniacs of

power)이라고불렀다. 권력에는플라톤이말한바처럼‘플로오넥시아’즉마실

수록갈증이더해지는바닷물처럼만족할줄모르는탐욕의속성이있다. 그래

서일단권력을잡으면이를유지하고자발버둥치고, 반대로권력으로부터소외

된이는이의찬탈을노린다. 이런과정이인간성을앗아가고, 상대를적과아군

으로구분하고과도하게호의를베풀거나적대시하기도한다. 

명예에의욕구또한동일하다. 우리가운데높은자리에대한욕망이얼마나

위력을 지니고 있는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명예는 권력과도 직결되어

있고, 부와도무관하지않다. 이 3가지는상호상승작용을일으키며독점하고자

한다. 심지어는 부당한 방법으로라도 이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런 인간행태가

개인과조직, 그리고교회를속화시키고, 부당한방법으로라도이를쟁취하려는

의지가결국세상으로부터멸시를당하게만드는요인이된다. 이것이오늘한

국교회와교회지도자들의모습이다. 따라서자족하는삶과섬기는삶의양식,

곧부와권력과명예로부터자유할때진정한개혁이가능할것이다. 


